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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 리 P 1-
è. 

「국어생활」을 정커간행물로 허가를 받으려는 우리들의 소망 

이 이루어쳤음을 얄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. 그러나 아 

직 일반에게 판매하는 일의 절차가 완결되지 뭇한 것은 안타까 

운 일이나， 그 일도 불원 결정을 보아 널리 일반 독자에게 보 

급될 수 있올 것으로 믿는다. 

이 해도 어느덧 겨울이 가까와 오고 있어 이 책이 금년도의 

마감호가 되었다. 내년부터는 를렴없이 네 계절에 짜라 네벤 

내놓을 것을 다짐하며 양돼를 바란다. 

이번 호는 ‘한끌’ 특집￡로 엮어 보았다. 그렬 경우 흔히 한 

글의 자랑 또는 세종대왕에 대한 찬양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 

나， 여기서는 그런 경향을 탈피하고 좀더 깊이와 넓이를 가지 

고 새로운 각도에서 ‘한글’ 문자를 다루었다. 더구나 좌담회에 

나와 주셔 후진에게 참고될 좋은 말을 천해주신 두 분 원로학 

자넘에게 감사를 드리고， 또 여러 각도에서 우리 글자에 관련 

펀 글을 써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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